SNR#3731 센트리 자동 설치 시 최신 OS에서 JRE 버전 제한으로 설치가 막히는 문제 해결
버전: [4.0.2609.0](../../4.0/releases/4.0.2609.0)
센트리 자동 설치 시 OS별로 허용하는 Java(JRE) 최대 버전 기준이 최신 배포판을 반영하지 못해, RHEL 10 등 최신 Java를 기본으로 탑재한 환경에서 자동 설치가 막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RHEL·CentOS 9 이상에서도 Java 16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더 새로운 Java가 기본으로 설치된 환경에서는 버전 제한에 걸려 설치가 실패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RHEL·CentOS 9 이상은 Java 최대 버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Rocky Linux, AlmaLinux, Oracle Linux 등 RHEL 계열 재빌드 배포판을 RHEL·CentOS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기존에는 이 배포판들이 판정 대상에서 빠져 있어 검증 없이 통과하거나 설치 파일을 내려받는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Amazon Linux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윈도우는 클라이언트 에디션과 서버 에디션을 구분해 각각에 맞는 상한을 적용하도록 조정했습니다. Windows 10/11과 Windows Server 2016 이상은 최신 Java를 지원하므로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Windows Vista와 Windows Server 2008, Windows 7과 Windows Server 2008 R2처럼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같은 운영체제 버전 번호를 쓰는 경우에도 에디션을 구분해 판정합니다. 에디션 판별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서버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Windows Server 2016은 Java 21 이상이 사용하는 메모리 관리 기능에 필요한 운영체제 API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나 서버가 Java 21 이상 배포본을 보유하고 있으면 Windows Server 2016에는 그 배포본이 전달되어 센트리가 설치된 뒤 실행되지 못합니다. 이때 설치 로그에는 오류가 남지 않고 윈도우 서비스도 실행 중으로 표시되지만 센트리는 오프라인 상태에 머무릅니다. Windows Server 2016, 2019, 2022는 동일한 판정 기준을 공유하므로, Windows Server 2016을 관리대상으로 두는 경우 소나 서버에 Java 21 이상 배포본을 두지 마세요.
업그레이드 후 별도 설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